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야구부 창단을 위한 선언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예비 초대 감독에는 김태원 전 LG트윈스 레전드 투수 출신이 내정됐다. 

이날 창단 선언식에서는 ▲야구부 창단에 관한 협력, 인적교류 ▲학생선수 영입을 위해 기관별 
TFT를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전주기전대학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창단 
선언식에는 조희천 총장 외 16명의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김태원 예비감독과 코치진이 
함께하였다.
또한, 순조롭고 효율적인 대학부 창단 절차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야구소프트볼 협회, 대한 
야구소프트볼 협회와의 구체적인 소통의 창을 마련할 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고교 야구부 
선수를 선발해 올해 창단과 함께 내년부터 대학리그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원 예비감독은 1986년 MBC 청룡 입단하여, ▲1990년 V1 LG트윈스 우승 18승 1990년 
다승왕  ▲잠실구장 최초 노희트노런 달성  ▲1994년 V2 LG트윈스 우승 16승을 달성한 
영광스러운 선수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학생 선수 영입에 기대가 되고 있다.

김태원 예비감독은 “창단팀 감독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전문대학 최고의 야구팀을 만들기 
위해 인재 선발, 개별 코칭 등 야구부 성장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체육교육지원팀장 이종민 교수(운동재활과)는 “현재 잘 마련되어 있는 대학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호성적뿐만 아니라 꿈을 실현하여 경기지도사, 전문 지도자로의 진출 등 다양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희천 총장은 “지역사회 대학 운동부 발전과 다양한 진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입생과 편입생 등을 모집해 전국 대학 명문 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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